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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.14(목) 14시 대한솔루션 포승공장에서 11차 
집단교섭이 열렸다. 사용자는 10개사 19명, 조합
은 12개 사업장 55명이 참가했다.

마무리 할 각오

 사용자대표 디와이피 공충국 이사는 “마무리할 
각오로 왔다”며 짧게 인사했다. 이규선 경기지부
장은 “폭우에 피해 없도록 노력 바란다. 마무리 
각오 조합도 돼 있다. 하지만 합의 수준 못 이르
면 해를 넘길 각오도 있다”며 올해 ‘협약서’ 요
구의 특성상 기존 합의의 후퇴는 불가하지만 통
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209시간은 각 사 현황을 
고려해 시행 방법과 시기를 합의하는 수준으로 
열어두는 정도라면 의견일치가 가능하다는 입장
을 밝혔다. 2008년 집단교섭 합의에서 노동시간 
단축은 사업장별 시행시기를 별도 명시하는 방
식으로 단계적 시행을 합의한 전례가 있다.

사측, 축소교섭 제안
 5차 제시안(다음 페이지 참조)에서 임금은 신한
발브가 첫 제시안을 냈고, 말레동현과 에스제이
엠이 지난 교섭보다 약간 상향한 추가 안을 제
시했다. 집단교섭 협약서에 관해서 사측은 지난 
10차 교섭에서 후발 4사 수용불가 4항을 제시했
는데, 5차 제시안에서 이를 ‘별도 제시’로 고쳤
다. 그리고 축소교섭을 제안했다. 이규선 지부장
은 “기존 4개항에 대한 입장은? 대부분 정리하
고 209의 시기‧방법 논의하겠는가?” 물었고, 사
측은 “그렇다”며 “짧은 교섭이 될 것”이라고 해 
어느 정도 결단한 듯한 입장을 보였다.

의견접근 불발
 축소교섭에서 사측은 수용불가 4조항 중 지부 총
회, 조합원 징계‧해고 금지 조항은 수용하겠으나 
209시간과 조합활동 시 재해보장은 마지막까지 수
용이 어렵다고 밝혔다. 2차례 정회와 사측 논의시
간을 가졌지만 209시간의 경우 일부 사업장은 ‘논
의를 시작한다’는 정도의 합의가 현재로서 최선의 
안이라고 했다. 지부는 “쟁점 해당 사업장에 계획
된 투쟁을 배치하고 투쟁으로 의견일치를 끌어내
겠다”고 입장을 밝혔다. 더불어 차기에는 임금 안 
또한 의견일치에 이를 정도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
고 교섭을 마무리했다.
 차기 교섭은 8.21(목) 14시 대원산업 평택공장에
서 열린다. 

8.20 2시간, 8.27 4시간 파업
 휴가 이후부터 교섭을 진전하기 위한 투쟁 논
의가 진행됐다. 8.11(월) 운영위원회에서는 8.20
(수) 사업장별 2시간 파업, 차기에도 교섭 진전
이 없으면 8.27(수) 4시간 파업과 지부 결의대회
를 준비하기로 했다. 오늘 교섭 후 회의를 통해 
위의 운영위 결정대로 추진하되, 결의대회는 교
섭 진행 상황에 따라 동양피스톤, 대한솔루션 등 
쟁점 사업장에서 진행하자고 의견을 모았다. 

 축소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교섭위원들은 대한
솔루션 현장
을 순회하며 
땀흘려 일하
는 조합원들
을 격려했다.

2025 집단교섭, 투쟁으로 진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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